
Sermon Notes: 

 

서론: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받을 것이라는 경고 

 

본론:  

1.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라.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행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2. 형식과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 

     가.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는 자들 

     나. 신앙을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시킨 자들 

3. 유대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율법들 

     가. 도적질 

     나. 간음 

     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 

     라.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 

4. 할례 

     가. 선민의 표식 (태어난지 8일만에 받아야 함) 

     나. 구원 보장해주지 않음-> 마음의 할례/그리스도의 할례 

 

결론: 우리 모두 외형적인 표시나 형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님께 칭찬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십시다. 

 

암송구절: 로마서 2장29절 상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Memo/Reflection: 

1. 영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2.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가? 

3.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